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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황일수록 소비자는 확실한 제품을 구매합

니다. 2009년은 밀레가 국내에서 매출이나 인

지도면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

합니다" 

 

독일의 명품가전업체 밀레가 '위기를 기회로'

하는 재도약의 각오를 다졌다.  

 

밀레코리아 안규문 대표는 10일 2009년 ▲소

비자 대상 빌트인 영업 강화 ▲병원, 호텔 등 

틈새시장 공략 ▲유통 및 서비스 인프라 확대 

등을 통해서 국내에서의 명품 가전 이미지를 

더욱 확고히 한다는 전략을 밝혔다. 

 

특히 전기 및 콤비오븐, 커피메이커, 푸드워

머 등 빌트인 주방가전 전모델 신제품을 새롭

게 출시하는 한편, 이제까지 국내에 출시되지 

않았던 다양한 빌트인 제품을 출시해 적극적

인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. 

 

밀레코리아는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, 올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

36%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 

 

밀레코리아는 지난해 이후 대단위 아파트 외 개인이 직접 빌트인 제품을 구매하는 사

례가 늘고 있는 소비트렌드에 주목, 대리점과 백화점에 빌트인 제품을 적극적으로 설

치했다. 백화점마다 밀레 단독 매장을 개설하는가 하면 붙박이 형태의 밀레 빌트인 제

품 전시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정도다. 지난 2005년 70개였던 백화점 매장 및 대리점 

수도 올해 87개로 늘어났다. 

 

밀레코리아의 안규문 대표. 



최근에는 전기오븐과 콤비오븐, 커피메이커, 푸드 워머 등 4종 총 10개 모델의 빌트인 

주방가전 밀레 제너레이션 5000시리즈를 출시했다.  

 

이번에 출시한 제너레이션 5000 시리즈 외에 내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

운 제품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. 일산화탄소 등 환경오염

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주방조리기구인 세라믹호브와 인덕션호브, 데판야

끼 등 쿡탑류와 고어텍스나 심퍼텍스 등 고기능성 의류 세탁이 가능한 세탁기 품목도 

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. 

 

밀레코리아는 병원, 호텔 및 요트산업 등 틈새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선다. 최근 밀레

코리아는 수술용 도구와 실험기구 등을 세척하는 대형살균세척기 8대를 비롯한 의료기

기 12대를 내년 4월 개원하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

있다.  

 

안 대표는 "불황일수록 고객의 마음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

"면서 "밀레의 목표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, 고객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

하는 것인 만큼 서비스 수준도 소비자가 진정으로 감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

드해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 

 

김현정 기자 alphag@asiae.co.k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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